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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파소 푼도 성 십자가 관구 

 

출 생: 1923년 10월 17일 RS 셀바크 본당, 바라 도 콜로라도  

서 원: 1966년 2월 11일 RS 카노아스 

사 망: 2013년 11월 27일 RS나오 메 또꿰, 까사 베타니아  

장 례: 2013년 11월 27일 파소 푼도, 까사 산타 크루즈 묘지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 묵시 2:10 

수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의 전례 속 성경 구절은 마리아 알바 수녀를 위해 선택된 것만 같다. 

수녀는 하느님과 삶에 대한 소명에 충실했으며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삶에도 충실하였고 그 이후에 

젊었을 때부터 수녀의 특별한 꿈이었던 수도 생활 중에서는 하느님께 충실했던 삶을 살았다.  

마리아 에르나 쟈코비는 우연히도 독일 노틀담 수녀들이 브라질에 도착하던 1923년 

태어났다.  

부모인 쟈콥 스트렐과 안나 카타리나 에케르트 스트렐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탕가라, 

SC로 이주해 왔다. 에르나는 6명의 형제와 2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중 파울리나는 노틀담 수녀가 

되어 마리아 보르쟈라는 수도명을 받았고 2010년 사망하였다.  

에르나는 레오폴도 알루이시오 쟈코비와 결혼하였는데 그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바람에 

에르나는 교육시켜야 할 4명의 자녀들을 가진 과부가 되었다. 그녀는 가족들을 돌보며 신앙과 

용기로 삶을 헤쳐나갔다. 두 아들인 호노리오와 로꿰는 결혼하였고 두 딸 마리아와 이멜다 마리아는 

우리 수녀회에 입회하여 마리아 칸디다 수녀와 이멜다 마리아 수녀가 되었다.  

아이들이 삶의 방향을 정했을 때 자신도 긴 식별과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 많은 기도와 고심을 한 뒤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꿈, 온전히 하느님께 헌신하리라는 꿈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수녀회와 교회의 허락을 받고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여 마리아 알바  라는 

수도명을 받게 되었다.  

첫 서원 이후 마리아 알바 수녀는 로마로 옮겨와 이태리 모원의 기도 사도직에 임하며 22년 

간 국제 수녀들의 무리에 소속되었다. 1987년 3월에는 브라질 카노아스 아파레시다 성모님 관구로 

돌아가 레칸토 아파레시다에 있는 노인 수녀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수녀는 

자신의 누이가 마리아 보르쟈 수녀와 두 딸이 소속된 파소 푼도 성 십자가 관구로 이전하였다. 수녀는 

멀리 있어도 관심과 염려로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큰 애정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친절하고 기쁨에 찬 사람이었다.  

생활의 많은 시간을 기도에 전념하였기에 알바 수녀는 참된 관상의 정신을 발전시켜 나갔다. 

수녀의 매일의 지향에서는 가족과 수녀회와 교회의 지향을 담았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심 말고도 그분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큰 신심을 함께 키웠다.  

마리아 알바 수녀는 요리 분야의 예술가로서 깊게 투신하며 여러 공동체에서 일했으며 

병자와 노인 수녀들을 돌보는 일에도 매우 헌신적이었다. 2007년 나오 메 또꿰의 까사 베타니아로 

옮겨왔을 때도 처음에는 몇 가지 봉사를 하며 도왔지만 나중에 수녀 자신의 건강이 쇠퇴하면서 특별 

간호를 받아야 했다. 고통 중에 있었지만 수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아주 아름다운 미소였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 알바 수녀는 영복 속에서 좋으신 하느님의 얼굴을 관상하며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이들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특히 더 많은 수도 성소와 사제 성소를 위한 훌륭한 전구자가 되어 

주리라.   

RIP 


